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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 명품의 미래 
12. 옴니채널 전략을 수립하라
Lesson1. 옴니채널의 대두
이제는 매장이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그리고 모바일 매장으로까지 확대되고 무게중심도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고객들의 스마트폰이나 PC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나온 개념이 옴니채널입니다. ‘옴니(omni)’는 ‘모든, 전체’라는 뜻입니다. 
이제 시장의 개념이 시공간이 한정되어 있고 정태적인 ‘울타리 정원’에서 경계가 없고 동태적인 ‘오픈 플랫폼’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Lesson2. IT 기술을 활용하는 옴니채널 사례들
바코드가 진화한 것이 QR 코드입니다. 바코드가 간단한 상품명이나 제조사 정보만 넣을 수 있었던 것에 반해, QR코드에는 긴 문장의 인터넷 주소(URL)나 사진 및 동영상 정보, 지도 정보, 명함 정보 등 멀티미디어적인 요소도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RFID는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약자로, 무선주파수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비콘은 주기적으로 신호를 발신하는 모든 장치를 말하는데,  Bluetooth Low Energy 규격을 이용하여 주기적 신호 발생 장치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오프라인과 모바일을 하나로 묶는 옴니채널전략을 활용하고 있는데, 옴니채널전략이란 “고객이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모바일몰을 이용할 때 하나의 매장인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쇼핑 환경과 고객 경험을 융합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Lesson3. 플랫폼으로의 진화
플랫폼은 사람들이 기차를 타거나 물건을 사는 등 무언가를 하려고 모이는 장소입니다. 즉, 시장도 일종의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시장이 사라져가고 고객들의 스마트폰과 동선 속으로 이동하면서 경계가 허물어지고 새로운 형태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시장이 진화한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bookmark: _GoBack]시장과 플랫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장은 허가받은 플레이어만 들어올 수 있는 닫힌 구조라 한다면 플랫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둘째, 시장은 시공간이 정형적이고 정태적이라면 플랫폼은 시공간의 경계가 없어 비정형적이고 동태적입니다. 또한 시장은 유통과 미디어가 분리되어 있는 반면 플랫폼은 시장과 미디어가 융합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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